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 by 서유정
｜직장에서의따돌림에대한정책적관심이부족한상황
● 직장 내 따돌림은 흔히 일정 기간 동안(예: 6개월 이상) 반복된(예: 1주일에 1회 이상) 괴롭힘으로
정의할 수 있음. 
●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직장 내 따돌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,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
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음.    
-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정책적인 관심이 미미한 상황임. 
● 직장 내 따돌림을 직장 내 폭언∙폭행∙성희롱 등과 같은 문제로 인식하고, 이를 해소하기 위한
조직적, 사회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｜분석자료: 2008년과2010년의‘직장따돌림실태조사’자료
● 2008년 실태조사1)
- 만 18세 이상의 성인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장인 193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따돌
림의 발생 실태를 조사함.
- 회사와 노조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조직이 참여 의사를 보일 경우, 해당 조직의 구성원 중 희망
하는 구성원에 한해 조사를 실시함.
- 의료계 전문직, 생산직, 서비스직, 금융계 등의 분야에서 참여함. 
- 조사기간 및 방법: 4월 말 ~ 7월 초, 온오프라인 설문. 설문 응답자에게는 근로 스트레스와 관련
된 설문으로 소개되었음. 
● 2010년 실태조사2)
- 2008년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, 만 18세 이상의 성인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장인
을 대상으로 조사함.
직장에서의따돌림실태
- 직장 내 따돌림 발생률은 4.1%~12.9% 수준임.
- 조사대상 중 지난 6개월간 따돌림 행위를 전혀 겪지 않은 근로자는 13.4%에 불과
- 여성이 남성보다 따돌림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.
-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위치의 동료일 때보다, 상사나 부하직원일 경우 더욱 부정
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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｜각주｜
1) 자세한 것은 Seo, Y. N. (2008),
“Workplace Bullying in Korea”
참조
｜각주｜
2) 자세한 것은 Seo, Y. N. (2010),
“The Role of Culture on Workplace
Bullying”참조
- 한국과 영국의 직장인 각각 244명, 210명을 대상으로 따돌림의 발생률, 주요 가해자와 근로자들
의 인식, 따돌림으로 인한 영향 등을 조사
-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의료계 전문직, 생산직, 서비스직, 금융계의 분야를 유지하였
으나, 참여하는 조직을 달리함. 
- 또한 한국과 영국의 직장인들을 산업별로 매칭하여 조사하였음. 
- 조사기간 및 방법: 11월 초 ~ 7월 초(두 나라의 직장인 산업분야 매칭을 위해 국내 조사를 먼저
실시), 온오프라인 설문. 설문 응답자에게는 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설문으로 소개되었음.
｜직장내따돌림발생률은4.1%~12.9%
● 직장 내 따돌림 발생률의 두 가지 조사 방식:
주관적 방식과 도구적 방식
- 주관적 방식(self-report)은 응답자 스스로가
따돌림을당하고있다고여기는가를묻는방식
- 도구적 방식(operational approach)은 직장
내 따돌림에 해당하는 행동의 목록을 제시하
고, 그 중 하나 이상의 행동을 1주일에 1회
이상 겪어왔는지를 묻는 방식
● 조사 방식에 따라 직장 내 따돌림의 발생률은
달라지는데, 주관적인 방식이 도구적 방식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. 
｜지난 6개월간 따돌림 행위를 전혀 겪지
않은근로자는13.4%에불과
● 도구적 방식은 주 1회 이상 같은 행동을 통한
따돌림을 겪지 않은 경우를 피해자로 구분하지
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비율을 다소 과소평가할
위험이 있음. 
- 지난 6개월간 단 1회라도 따돌림 행위를 겪
은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, 조사에 참여한 국
내 직장인 중 13.4%만이 따돌림으로부터 자
유로웠던 것으로 나타남. 
- 영국 직장인의 경우, 따돌림 피해자로 구분된 근로자의 비율은 국내 직장인보다 높았으나, 전혀
따돌림 행위를 겪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11.4%로 국내보다 오히려 낮았음. 
● 주관적, 도구적 조사방식에 따라 누가 따돌림의 주요 가해자인가의 비율도 달라짐. 
- 주관적 방식은 누가 주로 응답자를 따돌리는가를 묻는 방식이며, 도구적 방식은 따돌림에 해당하
는 행동들을 누가 주로 응답자에게 하는가를 묻는 방식임. 
- 주관적 방식에서는 주요 가해자가 동료(53.3%)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나, 도구적 방식에서는 직속
상사(59.6%)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. 
- 이러한 결과는 국내 직장인들이 동료의 따돌림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속상사의 따돌림 행위




도구적 방식에 의한 조사결과임.
[그림 1] 직장 내 따돌림 발생률
[그림 2] 직장 내 따돌림 발생의 빈도별 구분 (2010년)
｜가해자나피해자가동료일때보다, 상사나부하직원일경우더욱부정적으로인식
●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을 6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, 응답자가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
이라면 전반적으로 같은 직급의 동료보다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에게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더
욱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임. 
- 응답자가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같은 직급의 동료보다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을 따돌리는 것을 더
욱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임.
●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, 여성이 남성에 비해 따돌림에 대해 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임. 
- 또한 여성은 자신이 따돌림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 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
입장을 보인 반면, 남성은 가해자가 되는 것보다 피해자가 되는 것을 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의
견을 보임.  
｜직장내따돌림은근로자에게정신적∙신체적피해, 기업에게상당한비용초래
● 직장 내 따돌림의 피해 정도에 따른 직무 만족
도(job satisfaction)와 탈진(work-related
burnout) 정도를 조사한 결과, 피해 정도가 심
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, 탈진 정도는
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.
● 따돌림 1건으로 인해 조직에 발생하는 비용을
분석한 결과,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최소 1,550




[그림 3] 직장 내 따돌림의 주요 가해자 (2010년)
[그림 4]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 (2010년)
｜주｜




[그림 5] 직장 내 따돌림의 피해 정도에 따른
직무 만족도와 탈진 정도 (2010년)
KRIVET Issue Brief
- 피해자와 증인의 인건비를 신입사원 기준으로 책정하고, 직속 상사와 인사팀의 인건비를 평균 연
봉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므로, 추정된 비용은 최저 수준으로 볼 수 있음.
｜직장내따돌림은근로자에게심리적∙신체적악영향을미치고조직에도막대한
비용을발생시키므로이를해소하기위한국가적∙조직적노력이필요
●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근로자와 조직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직장 내 따돌림과 관련된
법적인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음. 
● 스웨덴, 프랑스, 노르웨이, 덴마크, 핀란드, 벨기에, 캐나다 등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직장 내 따
돌림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, 아직 관련법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도
직장 내 따돌림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법적인 규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
되고 있음.  
● 직장 내 따돌림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한편, 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
업주의 역할과 의무가 강조될 필요가 있음. 
-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직장 내 따돌림이나 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본인이 가해자, 목격자
등으로 참여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묻고 있음.  
- 핀란드와 벨기에, 캐나다에서는 따돌림과 폭력행위를 방지∙제재하고,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
사업주의 역할과 의무가 법적으로 제시됨.
● 고용보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에 따돌림, 폭력, 폭언, 성희롱 등 직장 내 인간관계문제
로 인한 영향과 비용 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, 이를 방지∙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될
필요가 있음. 
- 벨기에는 사업주의 의무로 전문적인 따돌림예방고문(Prevention Advisor)을 고용∙활용하고, 직
장 내 따돌림∙폭력 등의 위험 분석 결과와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을 직원에게 실시할 것을 명시
하고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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｜주｜
1) 피해자와 증인은 중견기업 신입사원
평균연봉 3,154만원 기준(한국중견
기업연합회, 2012), 시급 15,160원
으로 하였으며, 피해자의 결근과 근
무태도 불성실로 인한 비용은 Hoel
외(2003)의 방식에 준하여 연봉의
약 20%로 책정
2) 중견기업 신입사원 채용과 훈련 비
용 기준(대한상공회의소, 2011)
3) 직속 상사 중견기업 대표업체 평균연
봉 4,861만원(금융감독원, 2011)에 준
하여 1인당시급 23,370원으로책정
4) 시간은Mattice(2009) 기준으로책정
<표 1> 직장 내 따돌림 1건으로 인한 추정 비용
내역 영국(Hoel 외, 2003) 한국(중견기업 기준)
피해자의 결근, 근무태도 불성실 등 £ 6,972 ＼6,308,0001)
대체인력 £ 7,500 ＼2,750,0002)
생산성 감퇴 산출 불가 산출 불가
따돌림 조사 £ 2,110 -
직속 상사의 시간 £ 1,847 ＼5,375,100
3)
(가해자-80시간; 피해자-150시간)
본사 직원 £ 2,600   ＼1,051,7003)
감사 직원의 시간 £ 2,100 (인사팀: 피해자, 가해자, 상사, 운영진과 면담(3인, 15시간4)))
처벌 과정 비용 £ 3,780 -
증인 인터뷰 비용 £ 1,200 -
소송비용 산출 불가 산출 불가
피해자의 이직 0 산출 불가
간접 관련자들에 미치는 영향 산출 불가 산출 불가
기타(홍보 등) 산출 불가 산출 불가
계(최소) £28,109(약 ＼47,785,300) ＼15,484,800
<표 2> 기타 주요국의 따돌림 1건에 대한 추정 비용
국가 비용 출처
스웨덴 USD 30,000-100,000 Leymann(1990)
노르웨이 USD 2,000,000(실제 사례의 조사비용) Tranoy(2007)
호주 AUSD 736,513(평균) Knott 외(2004)
미국 USD 83,000 Mattice(2009)
